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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차시리라는 나라에 제바라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나라는 매우 부강했고 백성들
도 항상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제바라 왕에게는 나후라는 대신이
있었다. 나후는 욕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항상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후는 군사를 소집해 궁을 쳐들

어가 왕과 왕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왕에게는 10명의 왕자들이 있었지만 나후
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막내
왕자인 수바라만이 목숨을 건졌다. 수바라
는 궁을 빠져나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

혀 모르고 있던 수바라는 숲 이곳저곳을 다
니며 풍경을 감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
때 한 야차가 수바라 앞에 나타나 말했다.
“나후가 반역을 일으켜 지금 부왕과 형
들이 시해 당했습니다. 얼른 몸을 피하십

시오.”
수바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장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수바
라에게는 아내와 수사제라는 7살 난 아들
이 있었다. 수바라는 아내와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수바라의 아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수바라가 걱정돼
물었다.
“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나후에 의해 아버지와 형들이 다
죽었다고 하오. 지금 즉시 몸을 피해야 하
오.”
수바라는 아내·아들과 함께 다른 나라

로 길을 떠났다. 수바라는 길을 떠나기 전
급한 마음에 세 사람 몫의 양식을 준비하
지 못했다. 결국 보름 정도가 지나자 가져
온 양식은 거의 바닥나고 말았다. 수바라는
고민에 잠겼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에서 죽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입을 줄어야만 살 수
있다.’
수바라는 결국 아내를 죽여 아들과 자신

을 살리고자 했다. 수바라는 아내에게 아이
를 업고 앞서서 걷게 했다. 수바라는 칼을
꺼내 들어 뒤에서 아내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뒤를 보았다. 수사제는
아버지가 칼을 빼어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죽이지 마십시
오. 어머니를 꼭 죽이셔야 한다면 제가 어
머니 대신 목숨을 끊겠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를 죽이면 너와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특차시리국의 왕위를
이어 받아야 한다.”
“안됩니다. 어찌하여 제 목숨을 부지하
기 위해 부모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수사제는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스

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제는 목숨이 다하
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른 나라에 도착하셔
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바라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슬피 울

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하늘 사람들
은 모두 깜짝 놀랐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모의 목숨을 살린 수사제의 모습에 하늘
사람들은 원통해 했다. 제석천왕은 수사제
의 본심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늑대로 변해 수사제 앞에 나타났다. 수사제
는 늑대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다. 이 짐승에게
나의 육신을 보시한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다.’
수사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기로 했다. 제석천왕은 수사제가 후
회 없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제석천왕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며 수사제에게 말했다.

“너는 자신의 목숨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그 공덕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저는 그 공덕으로 불도를 구해 일체 중
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수사제가 서원을 세우자 수사제는 다시

목숨을 얻게 됐다. 이 소문은 모든 나라에
퍼졌고, 수사제 부모가 도착한 나라의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됐다. 왕은 수사제를 기특
하게 여겨 온갖 공양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왕은 수바라, 수사제와 함께 군사를 이
끌고 특차시리국으로 돌아가 나후를 처단
했다. 부자는 본국의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됐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수사제가 지금의 나이고, 수바라왕
은 지금 나의 아버지 백정왕이며, 어머니는
마하마야이시다. 나는 과거의 효행으로 인
해 항상 높은 집안에 태어나 많은 복을 받
았다. 또 그 공덕으로 지금의 부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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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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